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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은 낯설게 바라보는 사유의 운동이다1.1 .

자신의 삶과 행동을 반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불가피하다.◇

철학은 여행을 닮아 있다 친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자신이 살았던 친숙한. ,◇

세계를 새롭고 낯설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철학은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으로 경험된다 육지멀미를 하는 선원을 생.◇

각해보자 철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현기증과 불쾌함을 견딘다는 것이다. .

철학은 삶 낯설게 보기 그리고 달라진 삶이라는 세 가지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1.2 , , .

기존의 삶도 사실 아직 반성되지 않는 전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.◇

동일한 숲속에 들어가도 사냥꾼이 보는 것 등산객이 보는 것 고독한 산책자가 보는, ,→

것은 다른 법이다.

결국 낯설게 바라본다는 것은 타자의 시선으로 혹은 낯선 시선으로 반성되지 않는 전◇

제를 반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낯설게 바라보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전망과 방향을 구성할 수 있다.◇

지금까지 나의 삶을 추동하던 반성되지 않은 전제가 나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→

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전제를 바꿀 수가 있다, .

낯설게 보도록 만드는 장소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철학은 하나의 맹1.3

신으로 타락하게 된다.

어떤 철학책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과 자유를 증진시키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삶의,◇

지평에서 그 책이 제공하고 있는 전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.

세포라는 낯선 세계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,◇

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경우 우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. .

자전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자전거를 탈 줄 아는가 의 질문의 차이2.1 “ ?” “ ?”

자전거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자전거가 다른 것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즉‘ ?’ ‘ ?’,◇

자전거의 동일성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반면 자전거를 탈 줄 아는가 라는‘ ?’ . ‘ ?’

질문은 우리가 자전거와 관계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‘ ?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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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지만 자전,→

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자전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.

플라톤의 이데아는 실천과 무관하게 사유를 통해 상기되는 것이지만 공자의 도는 실,◇

천적으로 향유될 수 있다.

법정의 논리 도제의 논리2.2 vs.

법정의 논리는 서양적 논리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.◇

주장과 이유대기의 발전 동등한 상대간의 이유대기 싸움. .→

도제의 논리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제자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으로 구성된◇

다 스승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실천과 체화가 중요 결코 스승을 넘지 못한다는 아이러. .→

니.

관계의 내재성에서 외재성으로3.1

컵을 예로 들어보자 컵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본성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담아 제. ,◇

공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즉 컵에는 물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. ,

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.

컵은 재떨이로 쓰일 수도 있다 컵과 담배꽁초의 관계는 컵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. .◇

이것이 바로 관계의 외재성이다.

현대로 가면 갈수록 개체의 내면에서 관계의 논리를 찾는 전통에서 관계란 사전에 미◇

리 결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행되고 있음

사유 정신 의 우월성에서 감각 육체 의 우월성으로3.2 [ ] [ ]

시각을 포함한 감각은 불투명한 세계를 보여주지만 사유는 투명한 세계를 보여주는,◇

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유는 기억과 기대에 의해 불투명한 세계를 투명한 세계로 구성하.

고 있을 뿐이다.

나는 내 앞에 있는 사물의 뒷면을 볼 수가 없다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.→

몸을 이끌고 그 사물의 뒷면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순간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앞면을 기.

억하고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뒷면과 결합하여 하나의,

완전한 모습을 생각한다 마치 모든 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처럼. .

다른 식으로 투명한 세계를 만들 수도 있다 내 앞에 하나의 물건이 놓여 있고 나는.◇

그 앞면만 본다 그리고 그 물건의 반대편에 타자가 앉아 있다 우리는 그 타자가 어떻게. .

물건의 반대편을 보고 있는지 듣고 그 물건의 완전한 모습을 구성할 수도 있다 바로 여기.

에 투명한 세계란 타자와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대철학의 비극이 존재하는 법이다 이. <

상>


